
탄산가스 신규진출 난타전 계속
중소 탄산가스 제조기업 SK- 한국급유 연결고리 들어 맹공

탄산가스를 생산하는 15개 중소기업과 수십개 판매기업들이 600억원의 영세한 시장에 대기업이 편법으로

뛰어들어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.

국내 최대 정유회사인 SK(대표 황두열)가 자사 선박연료유 등 석유화학제품을 30여년간 팔아온 한국급유

(대표 박기홍)와 손잡고 탄산가스 사업에 진출하려 하자 중소 탄산가스 제조기업들이 국회와 정부에 호소문을

보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.

중소 탄산가스 제조기업들은 SK가 부산물로 생산되는 52% 내외의 저순도 탄산가스를 97% 안팎의 고순도

탄산가스로 정제 가공해 자사 대리점인 한국급유에 공급하고, 한국급유는 액체 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를 제

조·판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대한석탄공업협동조합 김영조 이사장(태경화학 대표)은 SK가 2003년 하루 360톤의 탄산가스를 생산한다면

전체 공장가동률이 현재 60%에서 49% 이하로 떨어져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, 제조원가 상승으로 중소 탄

산가스 제조기업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.

특히, SK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해 탄산가스 시장에 진

출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사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.

탄산가스 시장은 최대 수요처인 조선업계의 중국·동남아 이전, 식품첨가물의 질소 대체, 빙과류 운반의 냉

동탑차 전환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.

기존 8개 석유화학기업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순도 97% 내외의 탄산가스도 남아돌고 있는 상태에서

SK가 52% 내외의 탄산가스를 고비용으로 정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.

이에 SK와 한국급유는 양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반박하고 있다.

한국급유는 50억-60억원을 들여 SK 울산공장 정문 인근에 용지를 확보하고 2002년 착공에 들어가 2003년 4

월부터 액체탄산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액상 및 고체탄산가스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분류돼 있고 조선업계의 공업용접을 비롯해 빙과류의

드라이아이스나 콜라, 맥주 등의 거품 생성에 사용된다.

국내 탄산가스 제조기업들은 삼성, 현대, LG, 호남, S-Oil, 남해화학, 이수화학 등 여천·대산·온산지역의 8

개 석유화학기업에서 하루 1710톤의 고순도 탄산가스를 공급받아 정제한 후 판매하고 있다.

공업용 액화탄산가스는 ㎏당 140원에 불과해 제조기업들이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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